
 
희망의 인문학,  
                가난할 권리 
                   

 
 
 
 
최준영  
(거리의 인문학자, 작가) 
 



경력 
신춘문예 당선(2000년, 문화일보 시나리오) 
경기문화재단 <기전문화예술> 편집주간   
성프란시스대학(노숙인 인문학) 교수(‘05~’07) 
경희대 실천인문학센터 교수(‘08~’10) 
군포시청 홍보기획팀장(‘10~’13) 
방송, SBS라디오/ 교통방송/ YTN라디오/ MBC/ 국악방송 등에서 
책소개방송 진행 
출강, 아주대 공공정책대학원, 카이스트 경영대학원, 삼성전자,  
동국대CEO인문학, 경기도 인재개발원 등 출강.  
현재, 사단법인 인문공동체 책고집 이사장 
 
저서   
<가난할 권리>(2023) 
<결핍의 힘>(2021), 동사의 길>(2018) 
<동사의 삶>(2017), <최준영의 책고집>(2015) 
<어제 쓴 글이 부끄러워 오늘도 쓴다>(2013) 
<결핍을 즐겨라>(2012)  
<유쾌한 420자인문학>(2011)  
<책이 저를 살렸습니다>(2010)  
<행복한 인문학>(2008) 등 
 
수상 
제29회 독서문화상(독서문화 진흥 공헌자) 국무총리 표창 
제25회 교보교육대상 ‘참사람람육성’부문 대상 수상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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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자활센터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 ‘루저’로만 보였어요.  

  미웠고 싫었어요.  

  인문학 강좌에 참여하면서 뒤늦게 알게 되었어요.  

  실은 나 자신이 루저였고, 나를 싫어하고 있었다는 걸.  

  이제 동료들 미워하지 않아요.  

  매일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일인지  

  이제는 알겠어요.”  

 

    -- 23년, 성동자활 인문학 강좌에 참여한 한 여성이 해준 말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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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결핍”의 존재 
 
 근원적 결핍들 : 죽음과 미성숙한 탄생 
                      성찰과 교육. 
 
 
 
 
 
  



 

 사회의 존재 

 

 인간 = 人 + 間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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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숙인 인문학에서 희망찾기(1) 
 
 

16년 만에 사랑을 고백하다. 
 
       (성프란시스대학 3기 졸업생)   



 
노숙인 인문학에서 희망찾기(2) 
 
 

“삶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 
    어떤 상황도 이겨낼 수 있다.” 
       -- 빅터 프랭클 <죽음의 수용소에서> 
   
       (성프란시스대학 1기 졸업생 이 씨의 용기)   



‘관용’의 존재 
 
       

 
“존중하시오, 그리하여 존중하게 하시오” 
  (respectez, et faies respecter) 
 
    - 프랑스의 공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‘잔디를 밟지 말라’는 푯말. 

 

 
 
 
* 똘레랑스 = 먼저 존중함으로써 비로소 존중 받는 것. 
 
 

 
     



yiyagy@naver.com 
 

010-5418-6558 


